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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있어서 자

기침묵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자기침묵이 매개하는 효과가 스트레스 대처전

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에서 

39세의 여성 433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

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 심리적 디

스트레스, 자기침묵,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미묘

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추구 대처와 회피 중심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매개하는 효과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회피적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미묘한 성차별,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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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차별에 대한 논의는 인종차별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

나, 성차별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Sue, 2010). 과거에 비해서 성차별이 많이 사라졌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성차별은 사회에 만연하며, 여성들

은 여전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편견에 부딪히며 차별을 겪고 있다(Settle, 

Cortina, Malley, & Stewart, 2006; Lim & Cortina, 2005). 최근 국내에서 아

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n번방 사건’으로 인해 많

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으며, 한국 드라마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일종인 강제

적인 스킨쉽을 멋있는 장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에게‘예뻐져

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기도 한다(한겨레, 2019). 또한 전 세계

적으로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공개하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차별적 사건들이 드러나

고 있다. 

이처럼 성차별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

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7년 OECD가 발표한‘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가 144개국 중 118위로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러 성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임금격차, 육아휴

직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7). 또한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유

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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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The economist, 2019), 한국의 성차별적인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차별 현상은 국내 자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가 한국은 성평등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한국여성민우회, 

2017), 출판업계 여성노동자의 50.4%가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국 성평등 보

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서 

64.1%에 불과하였고, 직장 내에서 여성은 업무배치, 교육, 업무평가, 승진 등

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수한 & 신동은, 2014). 서울

시여성가족재단 (2019)에서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직장편’에 

따르면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

고,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고위직 여성들은 독해서 된거야’등의 성차별

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

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차별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의식조사

(2019)’에 따르면,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20대 여성의 

비율이 7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로 젊은 층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사회

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국내 젊

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차별은 주로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Glick과 

Fiske(1996, 2001)은 성차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대적 성차별과 온건한 성

차별로 구분하였다. 적대적 성차별(Hostile sexism)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명백하게 표현되는 성차별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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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성차별(Benevolent sexism)은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덜 유능하며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한

다는 인식에 의해 나타나는 성차별이다. 또한 Benokraitis와 Feagin(1986)는 

성차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여성이 동등하지 않음에 대해 명

백하고 쉽게 관찰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명백한 성차별(Overt Sexism)과, 여

성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숨겨져 있고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은밀한 

성차별(Covert Sexism), 그리고 자동적인 인지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지만 관습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개

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고 불평등한 미

묘한 성차별(Subtle sexism)이 그것이다(Benokraitis & Feagin, 1986; Banaji & 

Greenwald, 1994). 최근에는 승진이나 업무배치 등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성

차별과 성범죄 등의 적대적인 성차별 외에도 의도적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성차별을 많이 겪고 있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Sue, 

2010; Nadal, 2010),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2017)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적대적이고 명백하진 않지만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

로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을 향한 성역

할 고정관념이 규범으로 인식되어 차별을 당한 여성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수많은 차별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Nad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이고 명백한 성차별 보다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성차별에 주목하였다.

Sue(2010)는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이고 행동적인 차별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나 집단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이나 모욕이라고 정의하였다. 폭력이나 희롱 등의 명백

한 형태의 차별행동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덜 용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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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Benokraitis & Feagin, 1995; Bonilla-Silva, 2006)이 있는 반면에, 미묘한 

차별은 일상 속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Delgado & Stefancic, 2001; Sue et al, 2007). 따라서 일상 속에서 겪는 

미묘한 차별은 전통적이고 적대적인 차별에 비해서 더 큰 분노와 좌절을 겪

게 하고,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e, 2010). 이러한 미묘한 차별

은 인종, 성별, 성적지향성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성

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대적인 형태의 성차별로, 의식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

감이나 자존감,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e, 2010). 이러한 미묘한 

성차별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유능함이나 능력, 동기가 과소평가되거나(Allan & Madden, 2006), 혹

은 여성들이 직업을 구할 때 교육 배제와 같은 차별 경험을 겪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또한 여자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온건한 성차별을 겪으면 상대방에게 대응하

지 못하게 되고, 적대적인 성차별을 겪었을 때보다 더 무능력감을 느끼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umont, Sarlet, & 

Dardenne, 2010). 따라서 이처럼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미

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차별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성차별 문화가 많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고(김혜숙, 장재윤, 2002), 차별 경험은 자기 통

제를 낮아지게 하고 건강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Moradi & H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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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ascoe & Richman, 2009), 흡연이나 알코올, 약물 남용 등과 같은 문

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ndrine & Klonoff, 

1996; Moradi & Hasan, 2004; Pascoe & Richman, 2009; Bennett et al., 

2005; Martin, Tuch & Roman, 2003). 또한 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Moradi & Hasan, 2004),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

험하였을 때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

능성이 증가하였다(Schmitt & Garcia, 2014, Logie et al., 2013; Kobrynowicz 

& Branscombe, 1997). 이 외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성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존재한다(Kessler, 

Berglund, & Demler, 2005). 

이처럼 미묘한 성차별이 흔하게 나타나고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여성의 성차별 경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과 관련한 

연구(김은하 외, 2017; 강지현, 2017), 전반적인 성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김

은하, 2018; 김은하, 김보라, 2018) 그리고 미묘한 성차별이라는 개념을 사용

한 연구(김은하, 2018; 김예은, 연규진, 2018)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는 미묘한 성차별이 미치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풍부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심리적인 영

향력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들(Todorova, Falcon, Lincoln & Price, 2010; Ajrouch 

et al, 2010; Landry & Mercurio, 2009; Fischer & Holz, 2007)은 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차

별 경험은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Schnittker & Mcleod, 2005), 

특히 미묘한 차별은 적대적이고 명백한 차별에 비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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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McCabe, 2009). 이처럼 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는 국내에서도 일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경험적인 연구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

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주목하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성차별 경험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겠으나, 제 3의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

하는 변인으로 자기침묵(Self-Silencing)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자기침묵

(Self-Silencing)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이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Jack, 1991), 사회적인 상황에서 

낮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하

게 된다(Swin et al., 2010).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것 사

이에서 간극을 경험하게 되고(Sechrist, Swim, & Stangor, 2004), 특히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성차별 

경험을 지각할 때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ue et al, 2010). 

또한 교육부(2019)에서 진행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

력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법촬영을 당했거나 

실제로 유포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그냥 참고 넘어

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차별 경험을 하게 되

면 침묵하는 경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침묵을 경험하였을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기침묵은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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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침묵했을 때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Jack, 

1991).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자기침묵이 증가했을 때 낮

은 자존감이나 우울,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Gratch, Bassett, & Attra, 1995; Page, Stevens, & Galvin, 1996; 김성휘, 

홍혜영, 2019; 이인숙, 이지연, 2009; 김명화, 홍혜영, 2011).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차별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침묵이 증가

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자기침묵이 매개하는 효과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

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Lazarus & Folkman, 1984), 어떤 대처전

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행동 중심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심리적인 역기능을 완화시켰으

나,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인 역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Andrew & Moos. 1981). 또한 회피적인 대처는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Liao et al, 

2008; Bernstein & Trimm, 2016; 이지숙, 2013), 이에 비해 문제중심적인 대

처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고 우울

이나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 & Moos. 1981; 

Bernstein & Trimm, 2016; 이지숙, 2013). 한편 Sheriff(2012)는 일자리에서 

차별 경험을 당한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 즉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인 영향력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포함시켜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

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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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조절 변인

으로 포함시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침묵을 통해 심리적 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 이 경로의 효과가 스트레스 대

처전략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상담에 찾아오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기제를 파악하고, 어떤 대처전략의 선

택이 심리적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미묘한 성차별을 겪

음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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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미묘한 성차별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s)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대

적인 형태의 미묘한 차별로,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모욕을 준다(Sue, 2010).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묘한 

공격(microassualt), 미묘한 모욕(microinsult) 그리고 미묘한 무효화

(microinvalidation)와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묘한 공격은 

명백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시대적인 성차별에 

가까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미묘한 모욕은 무례하고 비하적인 말이나 행동

이며, 미묘한 무효화는 소수자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집단을 배제하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한다. 미묘한 모욕이나 미묘한 무효화

는 미묘한 공격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 보다 심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미묘한 차별은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적지향성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차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어그

레션을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s)이라고 한다(Sue, 2010). 

Nadal(2010)은 미묘한 성차별이란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언어적이

고 행동적이며 환경적인 성차별로, 여성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의

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미묘한 성차별은 대인관계에서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Nadal, 2013),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성 직장인이 남성 동료에 비해 평가 

절하 되거나, 회의 시 여성이 의견을 제시하면 남성 동료가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외모는 남성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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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여자는 약하고 의존적이며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의 몸은 자신

의 것이 아니다’ 등과 같은 인식 속에서 나타난다(Sue, 2010).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거나, 성차별에 대한 부정 혹은 성

적대상화를 당하거나 이등시민으로 취급받고 제한적인 성역할을 강요당하며

(Caodluo, 2010; Nadal, 2013),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되지만, 성차별을 하는 사

람은 온건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

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 반응을 하면 “너무 예민하다” 라고 취급받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Nadal, 2013). 따라서 미묘

한 성차별은 전통적이고 명백한 형태의 차별과 달리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미묘한 성차별을 당할 때 처음

에는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Gonzales et al., 

2015). 

이와 같은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은 걱정, 우울, 불안,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차별 경험이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감소하였다(Dumont, Sarlet, & Dardenne, 2010; 

Sue, 2010; Shmitt & Garcia, 2014, Logie, James, Tharao & Loutfy, 2013; 

Kobrynowicz & Branscombe, 1997). 또한 성차별 경험을 하면 분노를 경험하

게 되고 화병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며(김은하, 백혜영 2018), 반추를 경험

하게 된다(김은하, 김보라, 2018).

한국판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를 개발한 김은하(2018)는 미묘한 성차별

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

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와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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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여 미국판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의 

미모와 몸매를 중요시하고 있는 한국 사회만의 차별적인 특징을 반영하였

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만 보이는 미묘한 성차별의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과 관련된 연구는 매

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적 디스트레스

1)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는 개인이 위협을 당했을 때 혹은 새롭게 도전해야 하거나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이며(Wood & 

Bord, 2011), 개인이 지각하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는 좋아하는 사람에

게 고백을 받는 상황 등 긍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레스(Distress)로 나눌 수 있는데(Quick, 

1984), 그 중에 디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로, 사

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Mirowsky & Ross, 1989).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에 대해 설명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반응이며, 우울이나 불안 그

리고 행동 및 감정 통제 불가와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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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개념이다(Mirowsky & Ross, 1989; Veit & Ware, 1983). 즉 심리적 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개

인이 과도하게 고통스러울 경우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이

주희, 2000).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유쾌하지 않

은 감정이 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Veit & Ware, 198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디스트

레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미묘한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여성이 겪는 성차별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Hall,  

Everett, & Hamilton-Mason, 2012), 이로 인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Klonoff & Landrine, 1995). 따라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지각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Schmitt et al.,  

2014), 인종차별 경험을 당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Krieger et al., 2011; Sellers et al., 2003; Yip, Gee, & 

Takeuchi, 2008; Berg et al. 2011),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차별 경험을 할 때

에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eno, 2005; Chae 

& Ayala, 2010).

특히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이나 불안은 정적인 관

계가 있으며(Fisher & Holz, 2007; Keith, Lincoln, Taylor, & Jackson, 2010; 

Canady et al., 2008; Carter et al., 2016), 젠더와 관련된 배제 민감성은 불

안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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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t, 2012). 또한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은하, 2017),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부정적인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자기침묵

1) 자기침묵의 개념

침묵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Thiesmeyer, 

2003),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비난이 걱정돼서 침묵하게 된다(Swim et al, 2010). 

자기침묵은 관계에 대해 민감한 반응으로(Besser, Flett, & Hewitt, 2010) 일

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희생이나 자기에 대한 부인을 하지만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Jack & Ali, 2010). 또한 자기침묵은 여성들이 

주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Crothers, 2002), 여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로 인해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인지도식이 생기게 되고, 이러

한 인지도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을 침묵하게 만

든다(Jack & Dill, 1992). 

여성이 침묵하는 현상에 대해 Jack(1991)은 자기침묵(Self-Silenc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자기침묵은 애착이론(Bowlby, 1969)과 관계 속 자기이

론(Gilligan, 1982)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관계 속 자기 이론(Gilligan 

1982)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인 교류에서 영향을 받아 다

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함께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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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Miller, 1986).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쌓지 못하면 

개인이 뚜렷하게 자기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되거나, 자기주

장을 하는 동안에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

하지 못하게 되고(Gilligan, 1982),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상실이나 자

존감의 감소가 나타난다(Bowlby, 1969). 따라서 Jack(1991)은 여성들이 자기

침묵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ack(1991)이 주장하는 자기침묵의 하위 요인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외적인 기준으로부터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주로 부정적인 자기판단을 하

게 되는‘외현화된 자기(Externalized self-perception)’, 자기 자신보다는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먼저 챙기는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Care as self-sacrifice)’이 있다. 또한 관계를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기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자기침묵(Silencing the 

self)’과, 내적으로는 화가 나고 적대감이 들지만 외적으로는 부정적인 감

정을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자신을 맞추는‘분열된 자기

(The divided self)’가 있으며, 분열된 자기는 자신의 상반된 모습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반영한다(Jack & Dill 1992).

이러한 자기침묵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성 불평등을 반영하며, 여성들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어떻게 행

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Jack & Dill, 1992). 여성들은 대

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여성이라는 성역할로 인한 높은 도덕적인 기

준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침묵하게 되는 인지도식이 나타나게 되며, 이

러한 인지도식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ck & Dill, 

1992). 그리고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이며 자기침묵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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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Jack, 1991; Jack 

& Dill, 1992). 또한 자기침묵은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는 요인(Jacobs & 

Kane, 2011)이기도 하고,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하고(Jack & Ali, 2010) 신체

에 대한 불만족감이나 섭식장애를 예측하며, 관계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이

고(Ramen, 2000) 자기 지각에 대한 외재화는 사회적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

(Buchholz et al. 2007). 따라서 자기침묵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야기되

는 자기침묵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미묘한 성차별과 자기침묵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아내, 어머니, 딸이라는 역할을 하도록 요

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

기 위해 여성들로 하여금 항상 이타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지도식

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은 이와 반대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을 부

정하고 침묵하게 한다(Jack, 1991). 이러한 여성들을 향해 강요된 성차별적인 

성역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Swim et al., 2010), 여성은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인

식 속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더라도 내면의 생각을 감추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게 된다(Jack & Dill, 1992). 여성을 향한 적대적인 성차별의 일

종인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자는 침묵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침묵하게 되거나 타인으

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할 수 있다(신상숙, 2018).

선행연구(Hurst & Beesley, 2013; Watson & Grotewiel, 2016; Grant, Jack, 

Fitzpatrick, & Ernst, 2011; Gratch, Bassett, & Attra, 1995)에서도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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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을 때 자기침묵이 증가하였으며, 젠더와 관련한 배제 민감성이 높을수

록 자기침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et al., 2012; 

London et al., 2011; Thomas & Bowker, 2015). 또한 흑인 여성이 인종과 성

에 관련된 편견으로 만들어진 도식을 많이 인식할수록 자기침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brams, Hill, & Maxwell, 2019), 라틴 아메리칸 

여성에 대한 성역할을 정의하는 ‘Marianismo'와 관련된 연구에서 

'Marianismo'과 자기침묵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micki, 2017). 또한 여성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해도 남성에 비해 더 방어적으로 침묵하였다(김가은 외, 2018).

3) 자기침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침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Ussher & Petz, 2010; Hurst & Beesley, 2013).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우울은 자기침묵과 대표적으로 관련 있는 증상으로

(Jack, 1991). 자기침묵을 경험한 여성은 자기감을 잃고 우울을 경험하게 되

고(Jack & Dill, 1992; Page, Stevens, & Galvin, 1996; 이지연, 김미영, 2009; 

Gratch, Bassett, & Attra, 1995; Harper, Dickson, & Welsh, 2006), 우울증의 

증상인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된다(Joiner, Coyne, & Blalock, 1999). 

또한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인 여성의 정서표현 억제 태도와 우울 간의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며(황연미, 2009),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기침묵으로 인

해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여성에게 강조되는 성역할로 인해 

나타나고(Thompson, 1995), 자기침묵의 하위 요인 중 자기희생은 우울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취약한 요인이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또 자기

침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불안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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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자기침묵과 불안간의 관련성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Ussher & 

Petz, 2010). 또한 여성은 자기침묵이 증가할 때 분노억압이 증가하고(김소

정, 이승연, 2014), 자기침묵은 정서조절 곤란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Harrington, Crowther, & Shipherd, 2010), 자기침묵으로 인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감정 및 행동 통제 불가도 나타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스트레스 대처전략

1)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란 유해한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자

(Selye, 1939, 1950), 환경적인 자극으로 인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생리적 반

응 과정이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와 Folkman(2984)는 스트레

스에 대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의하였는데, 첫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

스로, 이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받는 자극을 의미하고, 둘째는 반응으로서

의 스트레스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 개인이 나타내는 특정한 반응이다. 마

지막으로 상호작용 관점에서 바라본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

로, 외적인 자극과 개인의 내적인 요구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외적인 자

극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

다(문양호, 김완일, 2006).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은 다수 혹은 소수의 사

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변화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Lazarus & Cohen, 1977),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에 의해 스트레

스 반응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 서로 다른 대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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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us와 Folkman(1984)에 따르면 대처(Coping)란 '내적 혹은 외적인 요구

를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으로,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부담이 될 때, 그 자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개인

이 선택하는 대처에 따라 그 기능은 다를 수 있는데, 대처기능은 개인이 선

택한 전략의 목적으로, 환경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어떤 

행동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유지하

며,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White, 1974).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

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개인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임유경, 최영민, 최지영, 2013). 따라서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고 난 후에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처 결과는 전략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하나의 특정한 대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문화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

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Aldwin, 1994; Chang, 2001). 

이처럼 대처 양식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선택한 대처전략과 그에 따

라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Lazarus & Folkman, 1984), 스

트레스 자극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

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신혜진, 김창대, 

2002).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전략(Stress Coping Strategies)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문제중심대처와 감정중심대처가 그것이다. 문제

중심대처전략은 스트레스원에 집중해서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감정중심대처전략은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다루려고 노력

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에 대해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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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i, 1980), Tobin과 연구자들(1989)은 문제중심대처와 감정중심대처, 그

리고 접근과 회피를 모두 포함하여,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관여적

(Engagement) 대처와 비관여적(Disengagement) 대처로 나누었다. 관여적 대

처는 문제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다루

고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성, 사회적 지

지추구, 감정표현을 포함한다. 비관여적 대처는 스트레스원이나 정서, 사고

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응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이나 환경으로부

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여적 대처에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철회하

는 방식, 그리고 소망하는 생각 혹은 자기비판이 포함된다(Tobin et al., 

1989). Amirkhan(1990)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

처 구조를 밝혀냈는데,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사회적 지지추구가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대처 차원들을 대표적으로 잘 포괄하고 있는 범주로 

개인의 특성이나 적응과 같은 개인의 자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

다(신혜진, 김창대, 2002).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스트레

스 자체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사람들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

이가 나타난다(Todorova et al., 2010).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

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

가 달라지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달라진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서로 다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선택은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차별 경험에 대해 개인이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Sue et al, 2007). 실제로 개인이 

차별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대처방식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odorova et al., 2010), 아시안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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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차별과 우울 증상 사이의 관계에서 회피적 대처가 

우울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ao et al., 2008), 차별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과 지각한 스트레스 사이에서 비관여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다고 보고하였다(Greer, Ricks, & Baylor, 

2015).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

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인 대처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면 심리적 안녕감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stein & Trimm, 2016).

  

2)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자기침묵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자기침묵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나, 자기침묵과 유사하거나 상관이 높은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회피적 대처는 자기침

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비관

여적 대처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비판을 경험하는데(Tobin et at., 

1989), 자기비판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

을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이문선, 이동훈, 2014; 김현진, 한종철, 2004).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개인이 비관여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때 자

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외현화된 자기가 나타나 자기침묵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회피적 애착패턴과 자기침묵 간의 정적 상

관이 나타났는데(Lutz-Zois et al., 2013), 회피는 대인관계에서 충돌이나 적

대감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정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

들에게 숨기게 된다(Liao et al., 2008). 따라서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

할 때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우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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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자기침묵이 증가할 수 있다(Swim et al., 2010). 

또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방식은 자기침묵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개인이 사회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기표현을 하게 되고, 자

기비판을 완화시키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기침묵을 감소시킬 수 있다

(Besser, Flett, & Hewitt, 2010). 실제로 사회적인 지지와 자기침묵 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는데(Johnson, 2009; Thomas & Bowker, 2015), Lazarus와 

Folkman(1984)는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인 지지자원을 찾

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

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전략의 사용은 자기침묵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감정의 억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

트레스 대처전략과 자기침묵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침묵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억

제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Jack, 1991).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감정의 억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대처

전략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분노억제와 회피적 대처전략 간에

는 일관적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분노억제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Sharma & Acharya, 1989; 안가연, 김종운, 김미희, 2016). 또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와 정서표현 억

제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황연미, 2009),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정서표현 억제 사이의 부적인 관

련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침묵의 특징인 감정의 억압

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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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자기침묵 간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문제

해결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 자기침묵이 완화될 것이며, 회피중심 대

처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침묵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며, 자기침묵이 미묘한 성차별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미묘한 성차별과 자기침묵,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 문제중심 대처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 자기

침묵이 감소하게 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으

며,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침묵이 증가하게 되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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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자기침묵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

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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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모두 정

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2]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가?

  

  가설 2-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3]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이 매개하는가?

  가설 3-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자기침

묵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 문제4]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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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조절할 것이다.

[연구 문제5]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인가?

  

  가설 5-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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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

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심의를 

거쳐(IRB 승인번호: SSWUIRB 2020-028),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하였다. 또한 설문 도중 동의를 철회하고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연구 참

여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대학교 커뮤니티, SNS(카카오톡, 트위터 등)를 이용하여 설문지 링크를 배포

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

로 설정하고 효과크기 .15와 검증력 .95,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최소 180명에서 최

대 387명 정도를 연구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400명

을 표본수로 산출하였다. 본 설문지 참여자들에게는 모두 1,000원 상당의 기

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448부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나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5부를 제외한 433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미묘한 성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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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Capodilupo와 Torino(2012)가 개발

하고 Judson(2014)이 타당화 한 Gendered Microaggressions Scale(GMS)을 바

탕으로 김은하(2018)가 개발 및 타당화 한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 척도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

국의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남성이 직접 행한 성차

별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성차별 경험에 대해 측정한다. 이 척

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요인 1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과 요인 2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9문항으로, 성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역차별에 대한 문항, 여성을 향해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압박하는 문항, 수동적인 여성상에 대해 언급한 문항

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발언이나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반영하는 문항이 포함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요인 1에는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있으며, 요인 2에는 “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 쓰

니 훨씬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

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경험한 적 없다(1점)부터 매우 자주 경험했다(5점)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총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93이며, 요인 1은 .92, 요

인 2는 .9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91로 나타

났으며, 요인 1은 .89, 요인 2는 .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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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9 1,2,3,4,5,6,7,8,9 .89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5 10,11,12,13,14 .76

전체 14 .91

표 1. 미묘한 성차별 척도의 문항구성

2)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와 Hiller(1979)가 만들고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2012)가 번안한 일반 건강 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12: GHQ-12)를 사용하였다. 일반 건강 설문지는 평소 심리상

태와 비교해서 느꼈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 건강 설문지는 총 12

문항으로,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7문항과 사회적 역기능을 측정하는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및 불안 요인으로는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

지 못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역기능 요인으로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적 역기능 요인은 긍정 문항으로 역채점을 하였다. 전체 문항은 4점 리커트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2012)의 연구에서 일반 건강 설문지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79, 우울 및 불안 요인은 .76,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 

요인은 .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9, 

우울 및 불안 요인은 .88,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 요인은 .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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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우울 및 불안 7 2,5,6,8,9,10,11 .88

사회적 역기능 5 1*,3*,4*,7*,12* .78

전체 12 .89

표 2.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 역채점 문항

3) 자기침묵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김미진(2009)이 번안한 자기침묵 척도

(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일상 속 대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문항 중‘애인’이라는 단어를‘친밀한 관

계’로 바꿔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외현화된 자기 6문항,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9문항, 자기침묵 9문항, 그리고 분열된 자기 7문항으로 총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화된 자기와 관련된 문항으로는“다른 사람들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기 희생을 통한 돌봄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배려는 타인의 욕구를 내 욕구

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기침묵과 관련된 문항으로는“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의견 차이가 생길 것 같으면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열된 자

기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진

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8, 

11, 15, 21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본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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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외현화된 자기 6 6,7,23,27,28,31 .78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9
1*,3,4,9,10,11*,12,

22,29
.69

자기침묵 9
2,8*,14,15*,18,20,24

,26,30
.84

분열된 자기 7 5,13,16,17,19,21*,25 .80

전체 31 .91

*역채점 문항

높을수록 자기침묵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Jack과 Dill(1992)

의 연구에서 보고한 여대생 집단의 총 Cronbach's α 계수는 .86이고 임상

집단의 총 Cronbach's α계수는 .94이며 각 요인은 최소 .65에서 최대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계수는 .91이고 각 요인은 최소 .78

에서 최대 .84로 나타났다.

표 3. 자기침묵 척도의 문항구성

4) 스트레스 대처전략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Amirkhan (1990)이 개발한 대처전략 

척도(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번안 및 타

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orean Version of Coping Strategy 

Indicator: K-CSI)를 사용하였다. Amirkhan (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

략 검사지는 여러 요건들을 만족하며 대처 전략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실용

적인 측정도구로 평가되어 왔다(신혜진, 김창대, 2002). 이러한 검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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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사회적 지지추구 11
1,5,7,12,14,19,23,24,

25,31,32
.91

문제해결중심 11
2,3,8,9,11,15,16,17,

20,29,33
.89

회피중심 11
4,6,10,13,18,21,22,

26,27,28,30
.77

전체 33 .80

하여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는 미국에서 개발

한 검사를 한국 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고 문화 간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는 실제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

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대처전략을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항이 길지 

않아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신혜진, 김

창대, 2002). 본 척도는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그리고 회피중심 3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추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았습니까?”와 같은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중심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피중심

에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까?”와 같은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를 개발한 신혜진과 

김창대(2002)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84이고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추구는 .90, 문제 해결 중심 대

처 .88, 회피 중심 대처는 .6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80이고 사회적지지 추구는 .91, 문제해결중심은 .89 

그리고 회피중심은 .77로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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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으며, 두 번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미묘

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전략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네 

번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4번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섯 번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간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1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관계에서 스

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5)가 제안

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7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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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총 433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연구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24.9세(SD=5.3)였으며, 연령대별로 만 19~24세가 250명

(57.5%), 만 25~29세가 94명(21.7%), 만 30~34세가 58명(13.4%), 만 35~39세가 

31명(7.2%)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 202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4년제) 159

명(36.7%), 전문대학교 졸업(2,3년제) 44명(10.2%), 대학원이상(수료, 재학 포

함) 28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학생(여대)

가 111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그와 비슷하게 대학생(남여공학)이 109명

(25.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직업은 일반 사무직으로 

74명(17.1%)이었으며, 기타 58명(13.4%), 전문직/연구원 31명(7.2%), 영업/판매

/서비스업 17명(3.9%), 대학원생 13명(3%), 공무원 11명(2.5%), 자영업 5명

(1.2%), 생산기능직 4명(0.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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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여자 433 100%

남자 0 0%

나이

만 19~24세 250 57.7%

만 25~29세 94 21.7%

만 30~34세 58 13.4%

만 35~39세 31 7.2%

학력

중학교 졸업 0 0%

고등학교 졸업 202 46.7%

전문대학교 졸업(2,3년제) 44 10.2%

대학교 졸업(4년제) 159 36.7%

대학원 이상(수료, 재학 포함) 28 6.5%

직업

일반 사무직 74 17.1%

전문직/연구원 31 7.2%

영업/판매/서비스업 17 3.9%

자영업 5 1.2&

공무원 11 2.5%

생산기능직 4 0.9%

대학생(여대) 111 25.6%

대학생(남여공학) 109 25.2%

대학원생 13 3%

기타 58 13.4%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33)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측정 자료에 대한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ong 외(2003)는 정

규성 기준에 대해 왜도는 절대값 2 이내, 첨도는 절대값 7 이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Kline (2010)은 왜도는 절대값 3 이내, 첨도는 절대값 10 

이내일 때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인

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정규성 기준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변인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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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 

회피중심 대처전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 문제해결중심 대

처전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

졌다(p<.001).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기침묵(r=.57, 

p<.001)이며, 그 다음으로는 회피중심 대처전략(r=.51, p<.001)이고, 미묘한 성

차별 경험(r=.15, p<.01)과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디스

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우울 및 불안과 자기침묵(r=.56, p<.001)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역기능과 

자기침묵(r=.46, p<.001)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심리적 디스

트레스와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r=-.45, p<.001)이 가장 큰 부적 상관이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r=-.40, p<.001)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역기

능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r=-.41, p<.001)과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r=-.47, p<.001)에서 가장 큰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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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a 1b 2 2a 2b 2c 2d 3 3a 3b 4a 4b 4c

1  1

1a .97*** 1

1b. .87*** .70** 1

2 .17** .12* .22*** 1

2a .15** .09 .24*** .83*** 1

2b .14** .14** .12* .74*** .50*** 1

2c .08 .03 .18*** .86*** .61*** .50*** 1

2d .19*** .16** .21*** .84*** .68*** .46*** .61*** 1

3 .15** .13** .16** .57*** .56*** .40*** .35*** .61*** 1

3a .20*** .17** .20*** .56*** .55*** .41*** .35*** .58*** .94*** 1

3b .05 .03 .07 .46*** .46*** .28*** .28*** .53*** .87*** .65*** 1

4a  - .04  - .05  - .01  - .32***  - .16*  - .16**  - .28***  - .43***  - .40***  - .33***  - .41***  1

4b .05 .05 .04  - .36***  - .25***  - .25***  - .29***  - .36***  - .45***  - .37***  - .47*** .50***  1

4c .17*** .13** .23*** .54*** .53*** .27*** .43*** .56*** .51*** .49*** .42***  - .31***  - .28*** 1

평균  2.95  2.60  3.57  2.91  3.15  2.62  3.15  2.80  2.11  2.01  2.25 3.44 3.56 2.98

표준편차 0.83  0.90  0.85  0.59  0.80  0.60  0.75  0.77  0.57  0.64  0.60 0.79 0.66 0.67

왜도  0.18  0.40 -0.30  0.01 -0.26  0.23 -0.18  0.06  0.59  0.85  0.12 -0.39 0.34 -0.07

첨도 -0.60 -0.54 -0.44  0.09 -0.38  0.04 -0.36 -0.44  0.30  0.52 -0.32 -0.36 0.25 -0.40

*p<.05, **p<.01 ***p<.001

1=미묘한 성차별 경험, 1a=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1b=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2=자기침묵, 2a=외현화된 자기, 2b=희생을 통한 돌봄, 2c=자기침묵, 

2d=분열된 자기, 3=심리적 디스트레스, 3a=우울 및 불안, 3b=사회적 역기능, 4a=사회적지지 추구, 4b=문제해결 중심, 4c=회피중심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각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N=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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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검증

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

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침

묵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고 독립변인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α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2, 430)=106.48, p<.001). 자기침묵의 1단위 증가

는 .54단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져왔고(B=.54, t(430)=14.1, 

p<.001), 자기침묵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4, t(430)=1.35, 

p>.05). 결과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B=.12, t(431)=3.57, P<.001) 자기침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54, t(430)=14.1, p<.001).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2와 .03으로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통제하였을 때는 미묘한 성차별 경

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미

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침묵의 완전

매개 역할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해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

균 이상을 경험한 고집단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침묵의 하위요인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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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와 간접효과 B SE t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총효과
.10 .03 3.14**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효과 .12 .03 3.57***

자기침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 통제)
.54 .04 14.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자기침묵 통제)
.04 .03 1.35

변인 매개효과 Boot SE LLCI ULCI

자기침묵 0.07 0.02 0.02 0.11

R2=.03 F=12.71 **p<.01, ***p<.001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 고집단은 자기침

묵 하위유형 중 외현화된 자기(M=3.2)와, 자기침묵(M=3.2)의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서 자기침묵의 완전매개효과와 더불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경험한 

대상은 자기침묵의 하위유형 중 외현화된 자기와 자기침묵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

개효과                                                         (N=433)

표 8.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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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3. 조절효과 검증

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는데,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 429)=23.95, p<.00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1단위 증가는 .47 단위의 자기침묵의 증가를 가져왔으며(B=.47, t(429)=3.64, 

p<.001),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에 따른 자기침묵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지추구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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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47 .13 3.64***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08 .11 0.69

미묘한 성차별 경험*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11 .04 -2.85**

R2=.14 F=23.95 **p<.01 ***p<.001

은 자기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1, t(429)=-2.85, p<.01).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지추구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형은 그렇지 

않은 회귀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으며, 미묘

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였다. 

표 9.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

략의 조절효과                                                  (N=433)

2)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의 조

절효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는데,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 429)=28.24, p<.00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1단위 증가는 .38 단위의 자기침묵의 증가를 가져왔으며(B=.38, t(429)=2.30, 

p<.05),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증가는 자기침묵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B=-.13, t(429)=-0.91, p>.05). 또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문제해결중

심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07, 

t(430)=-1.52, p<.05).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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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38 .16 2.30*

문제해결중심 대처 -.13 .14 -0.91

미묘한 성차별 경험*문제해결중심 대처 -.07 .04 -1.52

R2=.16 F=28.24 *p<.05

용항이 포함된 회귀모형은 그렇지 않은 회귀모형에 비해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를 문제 해

결중심대처전략이 조절하지 않았다.

표 10.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의 조절효과                                                    (N=433)

3)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절효

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절효

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 429)=64.84, p<.001). 미묘한 성

차별 경험 수준의 1단위 증가는 .26 수준의 자기침묵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B=-.26, t(429)=-2.25, p<.05) 회피중심 대처의 따른 자기침묵의 유의미한 변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B=.13, t(429)=1.07, p>.05).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

과 회피중심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1, 

t(429)=2.8, p<.01).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회피중심 대처가 포함된 회귀

모형은 그렇지 않은 회귀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

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를 회피중심 대처가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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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26 .13 -2.25*

회피중심 대처 .13 .12 1.07

미묘한 성차별 경험*회피중심 대처 .11 .04 2.8**

R2=.31 F=64.84 *p<.05, **p<.01 

표 1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

절효과                                                         (N=433)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모형은 조건부 간접효과로(Preacher et al., 2007), 미묘한 성차

별과 자기침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

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표 1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

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 429)=23.95, p<.00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1단위 증가는 자기침묵의 .47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B=.47, 

t(429)=3.64, p<.001), 사회적 지지추구의 변화에 따른 자기침묵의 변화는 유

의하지 않았다(B=.08, t(429)=.69, p>.05).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지추구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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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29)=-2.85, p<.0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조절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F(2, 430)=106.48, p<.001). 자기침묵의 영향을 통제한 후 미

묘한 성차별 경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B=.04, t(430)=1.35, p>.05) 자기침묵의 1단위 증가는 .54의 심리적 디스트레

스 증가를 가져왔다(B=.43, t(430)=14.09, p<.001).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지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값이 각각 

-.108과 -.005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조건부 매

개효과가 발생하였지만(간접효과=.10, SE=.03, 95% CI:.05~.16) 사회적 지지추

구 대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간접효과=.01, SE=.01, 95% 

CI:-.05~.03). 즉,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에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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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B t B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47 3.64　*** .04 1.35　

자기침묵 　 　 　 .54 14.09　***

사회적 지지추구 　 　.08 0.69　 　 　

미묘한 성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추구 　-.11 -2.85　** 　 　

조절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사회적 지지추구

저(-1SD) .10 .03　 .048　 .155　

중(Mean) .06 .02 .017 .100　

고(+1SD) .01 .03 -.050 .073　

변수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사회적 지지추구 -.57 .026　 -.108　 -.005　

**p<.01, ***p<.001

표 12.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표 13.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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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2)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혐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4과 그림 4에 제

시하였다. 먼저,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문제

해결중심 대처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3, 429)=28.24, p<.00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1단위 증가는 자기침묵의 

.38 단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B=.38, t(429)=2.30, p<.05) 반면 문제해결중심 

대처에 따른 자기침묵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B=-.13, t(429)=-0.91, 

p>.05).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자기

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여(B=-.07, t(429)=-1.52, p>.05), 미묘한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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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B t B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38 2.30 * .04 1.35

자기침묵 　 .54 14.09***

문제해결중심 　 -.13 -0.91 　 　

미묘한 성차별 경험*문제해결중심 -.07 -1.52 　 　

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를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이 조절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F(2, 430)=106.48, p<.001). 자기침묵의 영향을 통제한 후 미

묘한 성차별 경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B=.04, t(430)=1.35, p>.05) 자기침묵의 1단위 증가는 .54의 심리적 디스트레

스 증가를 가져왔다(B=.43, t(430)=14.09, p<.001).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지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중심 대처는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값이 각각 -.104과 .032로 0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

개효과는 문제해결중심 대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조건화 모형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중심 대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조건부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간접효과=.10, SE=.03, 95% CI:.360~.159). 따라

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제해결중

심 대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4.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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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문제해결중심

저(-1SD) .10 .03 .036 .159

중(Mean) .08 .02 .033 .118

고(+1SD) .05 .03 -.013 .113

변수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문제해결중심 -.037 .035 -.104 .032

*p<.05, ***p<.001

표 15.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0)

<그림 4>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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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6과 그림5에 제시하였

다. 우선, 자기침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회피중심 대

처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 

429)=64.84, p<.00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1단위 증가는 자기침묵의 .27 수

준의 감소를 가져왔으며(B=-.27, t(429)=-2.25, p<.05) 반면, 회피중심 대처에 

따른 자기침묵의 유의한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13, t(429)=1.07, 

p>.05).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회피중심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자기침묵

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11, t(429)=2.81, p<.01),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

기침묵의 관계를 회피중심 대처전략이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α=.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F(2, 430)=106.48, p<.001).자기침묵의 영향을 통제한 후 미

묘한 성차별 경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B=.04, t(430)=1.35, p>.05) 자기침묵의 1단위 증가는 .54의 심리적 디스트레

스 증가를 가져왔다(B=.43, t(430)=14.09, p<.001).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지수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회피 중심 대처는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값이 각각 .009와 .111로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회

피중심 대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피중심 대처 수

준이 낮은 경우 조건부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간접효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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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B t B t

미묘한 성차별 경험 　 -.27 -2.25 * .04 1.35

자기침묵 　 .54 14.09 ***

회피중심 　 .13 1.07

미묘한 성차별 경험*회피중심 .11 2.81 **

조절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회피중심

저(-1SD) -.01 .03 -.059 .041

중(Mean) .03 .02 -.003 .066

고(+1SD) .07 .02 .024 .120

변수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회피 중심 .059 .026 .009 .111

SE=.03, 95% CI: -.059~.02), 회피중심 대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하였

다(간접효과=.07, SE=.02, 95% CI:.024~.120). 즉, 자기침묵은 회피중심 대처가 

높은 경우에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6. 회피 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p<.05, **p<.01, ***p<.001

표 17. 회피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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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회피 중심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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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전

략에 따라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 심리적 디스트레스, 스트

레스 대처전략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

험과 자기침묵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자기침묵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Hurst & Beesley, 2013; Watson & Grotewiel, 2016; Gratch, Bassett, & 

Attra, 1995). 또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차별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심리적 디스트

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Ussher & Petz, 2010; Hurst & 

Beesley, 2013). 그리고 회피중심 대처와 자기침묵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였는데, 이는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기비판을 경험하고

(Tobin et at., 1989), 감정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게 된다는 선행

연구(Liao et al., 2008)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문제해결중

심 대처와 자기침묵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인 지

지와 자기침묵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Johnson, 2009; 

Thomas & Bowker, 2015),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려는 태도와 자기침묵에 

포함되는 정서표현 억제와 부적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황연미, 2009)

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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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몇몇 선

행연구(김예은, 연규진, 2018; 김수현, 유금란, 2020)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남

으로써,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분노(김예

은, 연규진, 2018)나 긍정적 정체성(김수현, 유금란, 2020)과 같은 변인이 완

전 매개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하더

라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는 유발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을 거쳐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

침묵을 거쳐서만 간접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여성이 성차별을 경험을 할 때,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거나 여성의 요구를 감

정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Sue & Capodilupo, 2008; 강혜원, 

이정윤, 2020).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성차별 경험에 대해 부당함을 표현할 때 받을 피해나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

워서 자기침묵이 증가하고(신상숙, 2018; Watson & Grotewiel, 2016), 이러한 

자기침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Ussher & Petz, 

2010; Hurst & Beesley, 2013). 또한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나누었을 때, 평균 이상을 경험한 고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침묵의 하

위유형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외현화된 자기’와 ‘자기침

묵’의 하위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경험한 여성은 외적인 기준으로부터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Jack, 

1991). 차별적인 상황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기비판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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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Puckett, et al., 2015). 또한 성차별 경험을 했을 

때 관계에서 갈등을 우려하여 자기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

게 된다(Jack, 1991). Arkin(1981)의 동기화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으로 소외되거나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일상 속 

성차별 경험에 노출된 여성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워서 자

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숨기는 것과 같으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

이 경험했을 때 자기침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차별 경

험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Moradi & Funderburk, 2006; Ajrouch et al., 2010), 사회적 지

지와 자기침묵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Johnson, 2009; 

Thomas & Bowker, 2015)와 일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로 네

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조언이나 정서적지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증가시킨다(Shorter-Gooden, 2004).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자기표현을 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 자신을 향한 비판이 감소한다(Besser, Flett, & Hewitt, 2010). 

결론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한 여성이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사용

하게 되면 자기침묵이 완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의 조

절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차별 경험과 회피적인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Liao et al., 2008; Greer, 

Ricks, & Baylor, 2015), 회피적 애착과 자기침묵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 54 -

연구 결과(Lutz-Zois et al., 2013)와 회피적 대처전략과 분노 억제 간의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Sharma & Acharya, 1989; 안가연, 

김종운, 김미희, 2016)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이 일상 속에

서 성차별 경험을 마주할 때 회피중심 대처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침묵이 악

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회피중심 대처의 사용은 타인의 도움을 철회

하고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Ullman et al., 2007),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상

황을 벗어나기 위해 충돌을 피함으로서(김지수, 김은정, 2019) 부당함을 표

현하지 않고 자기비판을 보다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Ullman et al., 

2007)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중심 대처

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분노 억

제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harma & 

Acharya, 1989; 안가연, 김종운, 김미희, 2016).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 자기침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문제해결중

심 대처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미묘한 성차별 경

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자기침묵이 감소하

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졌다. 차별에 노출

되기 쉬운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데(Lehavot et al., 2019) 이

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사용은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냄으

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havot et al., 2013; Lehavot et al., 2019; Shorter-Gooden, 

2004). 실제로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는 관계 만족도나 자존감,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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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Feeney, 2004; Knee, Porter, & 

Rodriguez, 2014)으로, 차별 경험에 노출되었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불안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Budge, Rossman, & 

Howard, 2014)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한 여

성에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한 여성이 회피중심 대처를 사용하면 자기침

묵이 악화되며,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회피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여성은‘여성은 남성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경험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회피

적인 방식을 택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Wakefield, Hopkins, & Greenwood, 2012). 

하지만 회피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디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며 심리적인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Frazier, Mortenson, & Steward, 2005; Ullman et al., 2007). 

실제로 차별 경험에 노출된 집단은 회피중심 대처를 사용할 때 불안이나 우

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dge, Rossman, & Howard, 2014; 

Liao et al., 2008).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한 여성에게 회피중심 대처

전략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성차별에 취약한 국가로,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

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으며,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 56 -

경험에 대한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20, 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에 있

어서 자기침묵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 속에서 겪

는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여성 내담자

에게 자기침묵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침묵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담 개

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 고집단이 주로 

경험한‘외현화된 자기’와 ‘자기침묵’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먼저 외현화된 자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

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자기비판을 완화하고 

사회비교 경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최영민, 2011; 강재연, 장재홍, 

2017). 특히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자기 자비의 완충역할이 더욱 효

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침묵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

담개입으로는 자기주장훈련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기주장훈련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나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자기주도적인 행동

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개입이다(문은주, 2017; Byeon & Kim, 1980). 자기주

장훈련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권성민, 이철

구, 이현림, 2003). 또한 자기주장훈련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Lee & 

Crockett, 1994),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권성민, 이철구, 이현림, 

2003).

셋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

용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침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켰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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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성차별 경험에 있어서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침묵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

다. 이는 일상 속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회피중심 대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 속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어

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들이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지양하도

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일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사회적 연계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집

단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자신이 속

한 집단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집단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숙자, 최진아, 2015). 또한 회피중심 대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경험

이 무엇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김미리혜, 김정호, 한진숙, 

2004; 김정호, 1994), 부적응적인 회피 반응을 줄여준다(권선중, 김교헌, 

2007). 이러한 마음챙김은 회피적 대처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권은정, 박경, 2013), 경험회피를 감소시키고(최현옥, 손정락, 2011) 스

트레스 지각, 우울과 불안을 낮췄다(염영란, 최금봉, 2013). 따라서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이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일부 연령대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국내 미묘한 성차별 연구에서는 주로 20, 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40대,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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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성차별 연구를 시행하여 중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대학생의 비율이 50.8%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성차

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직업상태는 대학

생과 일반 사무직, 그리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10% 아래의 비

율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다양한 직업군에서 고르게 모

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한 성차별의 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척도는 성

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과 같은 두 가지 요인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Sue와 

Capodilupo(2008)은 미묘한 성차별을 성적 대상화, 2등 시민으로 간주, 성차

별적 언어, 열등함, 성차별 현실에 대한 부정, 전통적 성 역할, 투명인간화, 

개인적 성차별 부인, 성차별적 유머와 농담과 같은 9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차별은 다양한 환경이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성차별의 특징 중 일부 요인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개념도 연구, 군집 연구, 원형 연구 

등을 활용하여 국내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보다 다

양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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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ender Microaggressions, Self-silencing on 

Psychological Distress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y

YANG JISU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mediating effects of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by 

using gender microaggression scales, self-silencing scale, psychological 

distress scale, stress coping strategy scale from 19 years old up to 39 

years old women. The main results as follows. First, gender 

microaggressions, psychological distress, self-silencing and stress coping 

strateg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s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eeking and avoidance cop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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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self-silencing.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eeking 

and avoidance coping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sile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necessity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Gender microaggression, self-silencing, psychological distress, 

stress coping strategy



 부   록

부록1. 미묘한 성차별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 EGM)

부록2. 일반 건강 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12: 

GHQ-12)

부록3.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

부록4.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orean Version of 

Coping Strategy)                 

부록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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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 혀 
경 험
한 적 
없다

가 끔 
경 험
하 였
다

때 때
로 경
험 했
다

자 주 
경 험
했다

매 우 
자 주 
경 험
했다

1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
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
다.

2
남자로부터 ‘여자는 결혼 잘 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사회에는 여성
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5
성희롱을 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부  록 1. 미묘한 성차별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
◈ 다음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

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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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피
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 있다.

7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8
남자로부터 ‘여자가 너무 따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9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
이 있다.

10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
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11
남자로부터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라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2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
장하는 TV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13
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 쓰
니 훨씬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
다.

14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남편이나 남자친
구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No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2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3 나는 쓸모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4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5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6 닥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다.

7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다.

8 자신의 문제가 벅차다고 느낀다.

9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다.

10 자신감을 잃고 있다.

11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낀다. 

부  록 2. 일반 건강 설문지 (General Health 

Questionnaire-12: GHQ-12)
◈ 다음 문항은 귀하가 느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무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므로, 나 자신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친밀한 관계에서,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의
견 차이가 생길 것 같으면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3
배려는 타인의 욕구를 내 욕구보다 먼저 고
려하는 것을 말한다.

4
내 욕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구만
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다.

5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친한 사람과 같이 있
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어렵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  록 3.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 다음은 귀하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

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7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못 하면 나 자신에게 불만족스럽다.

8
친밀한 관계에서 나의 욕구와 감정이 대립
할 때, 나는 항상 내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
게 이야기한다.

9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다.

10
배려는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
다.

11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려면 내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느껴야 한
다.

12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 중 하나가 이기
적이 되는 것이다.

13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특
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14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을 직면하는 위
험을 감수하는 대신 갈등을 피하겠다. 

15
내 감정을 말하면 문제나 의견 차이가 생기
는 상황이라도,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
들과 이야기한다.

16
종종 겉으로는 충분히 행복해 보이지만, 속
으로는 화나고 반항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17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
록 만들기 위해, 나의 어떤 모습은 드러낼 
수 없다. 

18

나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욕
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대개 내 관점을 주
장하기 보다는 끝내는 그 사람에게 동의하
고 만다.

19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
지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린다.

20
나의 어떤 욕구들이 관계 안에서 충족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욕구들이 그다지 중요
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21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22
단지 나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23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의견보다 
타인들의 생각과 의견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24
나는 친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화내지 않는
다.

25
나는 친밀한 사람들이 진짜 나의 모습을 모
른다고 느낀다.



26
나와 친밀한 사람들의 감정이 불일치할 때, 
내 감정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더 좋다
고 생각한다.

27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28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느라 내
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29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행복하기만 한
다면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30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에서 내 감정이 갈등
을 일으킨다면 나는 감정을 숨기려고 애쓴
다.

31
나는 내 자신에게 세운 기준에 절대 미치
지 못하는 것 같다. 



No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다

보 통
이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았습니
까?

2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황
을 다시 정리하였습니까?

3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
책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까?

4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까?

5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위로나 이해의 말들
을 받아들였습니까?

6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보지 않
으려고 애썼습니까?

부  록 4.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orean Version of 

Coping Strategy)
◈ 다음은 귀하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7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아지
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게 내가 겪는 문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
까?

8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웠습
니까?

9
선택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았습
니까?

10
좋은 때를 그리며 몽상만 하고 있었습니
까?

11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발견될 때까
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까?

12
친구나 친지들에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나 두려움에 대해 상의하였습니까?

13
평상시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
았습니까?

14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을 떠올리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이
야기 했습니까?



15
문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16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
습니까?

17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마음속에 계획
을 세웠습니까?

18 평상시 보다 TV를 더 많이 보았습니까?

19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사
람이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까?

20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문제
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았습
니까?

21 대체로 사람들을 피했습니까?

22
문제를 잊기 위해 취미나 스포츠 활동에 
몰두했습니까?

23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까? 

24
주위 사람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습니까?



25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주위사람들이 당신
을 이해해주거나 위로해 주었을 때 그것
을 받아들였습니까? 

26
평상시 보다 수면시간이 더 늘어났습니
까? 

27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하
는 공상에 빠졌습니까? 

28
소설이나 영화의 등장인물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까? 

29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30
사람들이 당신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기를 
바랐습니까? 

31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
까?

32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 상황
에 대해 당신을 안심시켜 주기를 바랐습
니까?

33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 계획을 세우려고 노
력하였습니까? 



부  록 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교 졸업(2,3년제) 
④ 대학교 졸업(4년제) ⑤ 대학원 이상(수료, 재학 포함)

4) 귀하의 직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일반 사무직 ② 전문직/연구원  ③ 영업/판매/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생산기능직 ⑦ 대학생(여대) ⑧ 대학생(남녀공학) ⑨ 대학원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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